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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과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

우현미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hospitals’ effortful nursing 
performance and clinical nurses’ personality

Hyeon-Mi Woo
Department of Nursing,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이 느린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자료수집은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 간호사 1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
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간호인성(β=.312, p=.001), 총 임상경력(β=.103, p=.375), 직위(β=.045, p=.654), 
연령(β=-.043, p=.6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느린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인성 하위영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상호작용 공정성이므로 간호사들에게 대상자를 배려하는 마음, 긍정적 태도, 교감
하는 대인관계, 자기주장 표현, 직장예절, 감정관리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서 임상간호
인성 함양을 도모해야하며,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Abstract  This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ssess whether long-term hospital care, the impact of 
nurses' performance, and the personality of clinical nurses affect the slow nursing received by older 
adul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with 118 long-term hospital nurses l 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from September 10 to November 10,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low nursing performance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were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β=.312, p=.001), total clinical experience (β=.103, 
p=.375), position (β=. 045, p=.654), and age (β=-.043, p=.684).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bove 
factors was 33.6%. Among the sub-domains of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the area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is interactional fairness, wherein nurses are taught the personality necessary for work life, such 
as consideration for patients, positive attitude,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ression of 
assertiveness, workplace etiquette, and management of emo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is clinical nursing personality by providing appropriate training to equip the nurses
to provide better care to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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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
년에는 40.1%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급증은 노인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관리
를 위해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였다[2]. 요양병원은 노
인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ADL) 능력이 저하된 것을 돕는 치료와 요
양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곳이다[3].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거동이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들로 노화로 인한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로 감각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낙상과 골절, 감염
의 위험성이 높고, 빈뇨와 실금 및 요 정체를 호소하는 
대상자가 많다[4]. 노화로 인한 뇌 기능의 쇠퇴와 중추신
경계 작용 저하는 인지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일상생활
에 제한을 주며,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5].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대상
자의 속도를 무시한체 분주하게 서두르거나 빠른 반응을 
요구하게 되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더 고통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6,7].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해 노인은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분리되고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등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
가 발생되고[8], 노인 환자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지역
사회로 복귀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제공자 중심의 
판단에 의한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져 가족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
인다[9].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입원 노인에게 대상
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알고, 현
실을 받아들이는 노년기 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10].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인 환자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노인의 느려진 속도에 맞추어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
는 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느린간호’와 ‘인간중심간
호’의 개념이 등장하였다[11]. 느린간호는 간호사가 환자
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
작되었다[12]. 느린간호는 단순히 간호하는 속도를 조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 환자의 변화와 일상생활 능력

과 잔존능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대상자의 속도에 맞
추어 간호를 제공하며 치료과정에서 불편감을 최소화하
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과거와 현재에서의 삶의 의미
를 찾아 삶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공
감역량이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록 느린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4,15], 
요양병원 간호사의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와 높은 자
기효능감도 느린간호 수행을 항샹시켰다[16]. 

최근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과 태도에 대한 변수로서 임상간호인성이 대두되고 있
다. 임상간호인성은 임상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
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이며, 이는 근면, 책임, 신
용, 예절, 공감 등을 의미하고, 간호사가 좋은 인성을 갖
게 되면 대상자, 가족, 공동체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관 확립하므로 간호사는 자신
이 속한 분야에서 꼭 갖추어야 하는 인성덕목을 갖추려
고 노력해야 한다[17].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
되는 필수적인 핵심역량으로 부각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8,19]. 또한, 좋은 인
성을 갖춘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좋은 간호사라는 이미지
를 갖게 한다[20].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좋은 인
성은 대상자와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조직의 다른 부서와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의 인
성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실하게 형성된다
[21].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이 좋을수록 간호조직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22], 임상간호
인성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규
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연구대상자
가 간호대학생인 경우가 많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의 
연구가 있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희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영향
력을 조사하여 느린간호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느린

간호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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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느린간호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임상간호인성과 연구대상자의 느린 간호 수행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간호인성이 연구대상자의 느린 간호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임

상간호인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24]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 7개로 
연구대상자 107명이 회귀분석 검정 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도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지 내용이 모두 만족
하여 11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
의 느린간호 수행 방법은 직접 대상자를 간호하는 방법
이기 때문에 간호부 행정 담당 간호사 및 교육 전담간호
사 및 외래 근무 간호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지 않는 간호사는 제외하였으며, 6개월 이상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현재 

직위, 총 임상경력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3.2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Woo[25]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요양병원 간

호사의 느린간호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기’, ‘존중’, ‘관찰 및 

주의 깊음’, ‘안위 도모’, ‘삶의 가치부여’ 5개의 하부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식은 1점 =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 Likert 4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
도는 Cronbach’s α=.71이었다.

2.3.3 임상간호인성
Park[18]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간호인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임상간호인성 측정도구 NCS_C(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3개의 하부요인으로 ‘책임’(5개 문항), ‘근
면’(2개 문항), ‘침착’(3개 문항), ‘열정’(5개 문항), ‘진
실’(4개 문항), ‘친절’(6개문항), ‘신용’(2개 문항), ‘공
감’(4개 문항), ‘경청’(6개 문항), ‘정중’(3개 문항), ‘상호
작용 공정성’(3개 문항), ‘협력’(5개 문항), ‘예절’(5개 문
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
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거의 그렇다’
가 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간호인성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5였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

지였고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
병원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D시와 K도에 소재한 7개 요양병원 병원장과 
간호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연구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모집공고문을 병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
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
여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부분 등을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
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
의서에 동의 의사를 밝힌 자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지 작
성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승인(IRB No PO1-202309-01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과 임상간호인성과의 관계

623

-01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설명문에는 연구 진행 
주요절차, 연구목적, 연구 참여 중단 및 철회, 익명성 보
장, 연구자료의 보관과 폐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였으며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동의서 작성 후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
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간호인성, 느린 간호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임산강호인성과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Hierarchi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결론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간호
연구대상자 118명 중 남성은 9명(7.6%), 여성은 109

명(92.4%)이었고, 연구대상자는 20대 4명(3.4%), 30대 
20명(15.1%), 40대 30명(25.4%), 50대 51명(43.2%), 
60대 이상은 13명(12.9%)으로 평균연령은 48.66세이
며, 대상자 중 50대가 가장 많았다. 현재 직위는 일반간
호사 79명(66.9%), 책임간호사 이상 39명(33.1%)이었
고, 교육 정도는 학사 이상이 91명(77.1%)이었다. 총 임
상경력은 20년 이상 59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18.18±10.2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정도
의 차이는 연령, 현재 직위, 총 임상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 
정도의 평균은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60세 이상이
(F=4.07, P<.001). 총 임상경력은 경력 20년 이상이 다
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9.42, 
P<.001). 직위에 따른 느린간호 수행 정도의 평균은 책
임간호사 이상이 일반 간호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7.812, P<.001)(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Slow Nurs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Slow Nursing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en 9(7.6) 2.77±.16

.62 .43
Women 109(92.4) 2.96±.19

Age
(year)

≤29a 4(3.4) 2.87±.10

.63 .635
(a<b.d)

30~39b 20(15.1) 2.95±.16
40~49c 30(25.4) 2.94±.21

50~59d 51(43.2) 2.99±.21
≥60e 13(12.9) 2.94±.15

Education
Diploma 27(22.9) 2.94±.19

.13 .715
≥Bachelor 91(77.1) 3.03±.22

Position
Staff nurse 79(66.9) 2.93±.18

.84 .361
Charge nnurse 39(33.1) 2.97±.22

Total 
clinical 
career 
(year)

<10a 29(24.6) 2.91±.18

3.2 .014
(a<c)

10~<20b 30(25.4) 2.93±..43

≥20c 59(50.0) 2.95±.01

3.2 대상자의 느린간호 수행과 임상간호인성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간호인성은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96 ±0.26점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병원간호사
의 인간중심간호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26] 5
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4.36±0.7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용(4.18±0.56), 예
절(4.11±0.47), 진실(4.09±0.44), 친절(3.99±0.41), 
경청(3.97±0.33), 협력(3.95±0.40), 정중함(3.91±0.40), 
근면함(3.80± 0.57), 책임과 열정(3.67±0.47), 침착
(3.66±0.57) 순으로 나타났다. 느린간호 수행 정도는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2.95±0.19점이었다. 하위영역
에서 존중이 3.25± 0.43점으로 가장 높고, 안위 도모
(3.19±0.44),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2.94±0.23), 관
찰과 참여 격려(2.93±0.33), 삶의 가치부여(2.52±0.3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의 상관관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와 임상간호인성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상간호인성(r=.042, p<.001) 유
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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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Slow Nursing and Clinical nurse  personality                                      (N=118)

Variables Item M±SD Min  Max
Slow Nursing 23 2.95±.19 2.52 3.43

   Match the patient’s pace 7 2.94±.23 2.29 3.43
   Encourage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7 2.93±.33 2.14 3.86

   Promoting safety 3 3.19±.44 2.33 4.00
   Respect 3 3.25±.43 2.33 4.00

   Giving value to life  3 2.52±.38 1.33 3.67
Clinical nurse personality 53 3.96±.26 3.38 4.70

  Responsibility 5 3.67±.47 2.60 5.00
  Passion 5 3.67±.47 2.60 5.00

  Industry 2 3.80±.57 2.50 5.00
  Composure 3 3.66±.57 2.00 6.00

  Truth 4 4.09±.44 3.00 5.00
  Credit 2 4.18±.56 3.00 5.00

  Kindness 6 3.99±.41 3.33 5.00
  Listen 6 3.97±.33 3.17 4.83

  Sympathy 4 4.00±.44 2.75 5.00
  Cooperation 5 3.95±.40 3.00 5.00

  Courtesy 3 4.11±.47 3.00 5.00
  Manner 5 3.91±.40 3.00 5.00

  Interaction Fairness 3 4.36±.75 2.00 5.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nurse personality and Slow Nursing                                 (N=118)

Variables

Slow  Nursing r(p)

Match the patient's pace  Observa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Promoting
safety  Respect     

Giving 
value to

life

r(p) r(p) r(p) r(p) r(p)
Clinical 
nurse
perrsonality  
.42
( p<.001)

.33
(p<.001)

.37
(p<.001)

.26
(.003)

.12
(.185)

.37
(p<.001)

Table 4.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for Slow Nursing                                           (N=118)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β(ρ) β(ρ) β(ρ) β(ρ) β(ρ)

Age .078(.402) .057(.546) .037(.732) -.043(.684)
Position .131(.164) .116(.264) .045(.654)

Total clinical career .042(.722) .103(.375)
Clinical nurse personality .23((.001) .312((.001)

F(ρ) 12.80(0..1) .709(.402) 1.964(.164) .127(.722) 11.307(<.001)
R2 .099 .078 .151 .154 .336

Adjusted R2 .092 .006  .023    .02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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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느린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느린간

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임상간호인성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총 임상경력과 직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변
수들의 공차의 한계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났
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기준치
인 10을 넘지 않는 1.00 ~ 2.09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2로 2에 근사한 값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상자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간호
인성(β=.31, p=.001), 총 임상경력(β=.10, p=.375), 직
위(β=.04, p=.654), 연령(β=-.04, p=.684) 순으로 나타
났으며, 본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11.30, p<.001). 대
상자는 임상간호인성이 좋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느린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다. 이들 변수들의 
느린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린간호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임
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느린간호 수행 정도는 4점 만점에 2.95
점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측정도구 개발 당시 
느린간호 수행 정도 보다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이는 
측정도구 개발 당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의 
비중이 42.5%이었고 평균 임상경력은 18년으로 본 연구
보다 높게 측정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4.11±0.79점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다[22]. 이는 요양병원 환자
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들의 증세
가 안정적이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예민함이 줄어든 상태
로 요양병원 간호사와 마주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보
다 친밀한 인간관계가 되어 이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상급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인성 하위
요인 중 ‘친절’ 요인이 4.15±0.57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로 나타나[26]. 

본 연구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 능력과 노인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27]. 느린간호 하위요인 중에서는 ‘존
중’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들
이 노인대상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화 
시 대상자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의미를 생각하
며 공감을 해주며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등 노인 존중에 
대한 인식과 수행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27] 결과로 해석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언하자면, 본 연구는 일 개 지
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므로 결
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여러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된 연구와 요양병원 간
호사의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
여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현장의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에게 환자 간호수
행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배려하는 마
음, 긍정적 태도, 교감하는 대인관계, 자기주장 표현, 직
장예절, 감정 관리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먼저 갖
추어야 하며, 이를 교육함으로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임상간호인성 함양을 도모해야한다[28].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중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인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
호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는 임상
간호인성, 총 임상경력, 직위,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느린간호 영향
요인들을 반영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간호 수행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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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간호 수행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게 하여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부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
으므로 여러 지역의 더 많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느린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하여 느린간호를 좀 더 포
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분석 및 구조모형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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